
Vol. 17  No. 826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ISSN 1554-6942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September 24  202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뉴앵글

랜드 시민협회는 떠 오르고 있는 한국계 네이

트 배 큐펠(Nate Bae Kupel; 한국명 배강식)

의 선거 후원모음을 9월 25일 오후 4시 몰든시

헌팅필드(Hunting Field)에서 개최한다. 

시민협회는 이날 모임에서 생일을 하루 앞

둔 큐펠 후보를 위해 한국 음식과 음료, 그리

고 생일 케익을 마련한다. 

몰든 8지역구(Ward 8) 시의원에 출마한 큐

펠 후보는 하디애니 시카 현임 시의원과 11월

본선에서 최종 대결을 벌인다. 

지난 9월 14일 열린 예비선거에서는 시카 시

의원이 255표, 큐펠 후보가 144표를 득표해 1, 2

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날 투표장에는 총 등

록유권자 5,061 명 중 9%에 불과한 유권자들만

투표에 참가했었다. 

강력한 현임 시카 시의원을 넘어서기 위해

큐펠 후보는 “시카 후보는 여러해동안 시의

원으로서 유권자들과 유대관계를 쌓아온 힘

든 상대”라고 인정하면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국은 11월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음성 판정 증

명을 의무화 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조정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

로 한 여행제한 규정 ‘완화’ 계획을 발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외국 국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

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또한 출발 3일 이내

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

다. 

한국의 경우 현재는 음성 판정 증명만 하

면 되지만 11월 초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확

인까지 필요해 미국 입국이 까다로워지게

된다. 미국은 이렇게 입국 규정 완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한국 입장에선 백신 접종 완료

라는 요건이 추가되는 강 ▶▶7면으로 계속

보스톤 로건공항 터미널 E, 한국에서 도착한 승객들이 출입구를 나서고 있다. 안타깝게도 각국의 언어로 환영한다는 말이 써져 있지만 한국어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협회, 한국계 정치인
네이트 배 큐펠 후원 모임 

11월부터 미국 입국시 코로나 백신접종•음성확인 의무화

기존 국가별 여행제한 대체…한국엔 접종 완료 요건 추가
미국 국내여행은 백신 의무화 아직 안해, 그러나 가능성 열어 

▶▶2면으로 계속

B O S T O N K O R E A . c o m clarapaik@ownnewengland.com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www.songk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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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클로징

노인회 추석맞이 점심식사, 반가운 얘기꽃 피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

는 노인회 추석맞이 점심식사에는

50여 회원들이 모여 송편과 식사를

함께 나눴다. 안부와 반가움은 반찬

이었다.

보스톤한미노인회(회장 윤철호)

는 9월 21일 올스턴(Allston, MA)

소재 서울설렁탕에서 80세 이상의

노인회원들을 초청해 점심식사 시

간을 가졌다. 윤철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식당입구에서 반갑게

노인회원들을 맞이했다. 

일부는 노인회에서 제공하는 차

편을 이용했지만 뉴햄프셔에서 기

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두번이나 갈

아타고 서울설렁탕까지 온 회원도

있었다. 

자리잡은 어른들은 따뜻한 설렁

탕, 도가니 탕 등을 주문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한

분은 자신이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

렸는데 한국의 한 가수의 노래를 들

으며 그의 팬이 되면서 우울증이 치

료됐다고 말했다. 이 분은 영사관에

서 이 행사에 참석한 박육현 영사가

“그 가수와 너무 닮았다”며 즐거

워했다. 

각 테이블에는 한순용 부회장이

직접 만든 송편이 준비되어 추석의

맛을 멀리 이국에서도 맛볼 수 있도

록 했다. 이와 별도로 노인회는 송

편을 선물로 따로 증정했고 박육현

영사는 한국 KF94 마스크를 참석

한 회원들에게 증정했다. 이 행사에

는 서영애 한인회장이 함께 참석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복지와 요구에 대해 귀를 더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팬데믹의 한가

운데 유권자들은 도로재포장, 타운

녹지화, 사이드워크 재정비, 교통

및 과속 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특히 그는 몰든 주민의 50% 이상

이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며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시 정

부에 전달되는지 모르거나 포기하

고 지내고 있다며 여러 소셜 서비스

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입양 한인인 네이트 배 큐펠후보

는 사회에서 외면받는 커뮤니티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해 왔고, 보스톤한인입양아(Boston

Korean Adoptees, Ins.)협회 회장

을 6년동안 맡았었다. 

큐펠 후보는 “사람들은 전국 또

는 보스톤 시 등의 후보에 관심을

기울인다. 물론 이런 선거도 아주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선거는 매일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을 내리는 선출직을 뽑는 것이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한인사회의 적극

적인 기부와 자원봉사를 적극 환영

한다”고 지원을 당부했다. 

양미아 시민협회장도 초대의 글

을 통해 “우리 뉴잉글랜드 한인 여

러분이 힘을 합해, 힘차게 떠오르는

한국계 정치인 후보 '네이트 배 큐

펠'씨를 후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

다.”라고 말하고 “선거에서 가장

큰 힘은 선거자금이다. 큰 선거기금

은 우리의 작은 후원으로 모여진다

”며 기부를 당부했다. 

Nate Bae Kupel x KACL-NE

Fundraiser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협회, 한국계 정치인 네이트 배 큐펠 후원 모임 

▶▶1면에 이어서

기차 타고 버스 두번 갈아타고 방문한 회원도 있어 
한국의 가수 노래들으며 우울증 치료했던 경험담도 

노인회는 21일 추석을 맞아 80세 이상의 어른들을 서울설렁탕으로 초청해 함께 식사를 하고 송편을 나누었다. 행사후 참가자들이 서울설렁탕 바로 옆에서 함께
촬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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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한국학교 온라인 개학,“봄학기엔 대면수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

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가 18일 가을학기

개학식을 온라인으로 갖고 2021~’22년도

새학기를 시작했다.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

로 시작했으나 내년 봄학기부터는 대면수업

을 재개할 계획이다. 

남일 교장은 개학식에서 “원래 이번 학기

에 대면수업으로 복귀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델타변이 급속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

게 됐다”고 말하고, “오는 2022년도 봄학기

개학식은 대면수업으로 복귀하여 강당에서

갖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

실제 복귀 시기는 가을학기 후반 또는 내년

봄학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남일 교장은 또 “작년에 비해 신입생 숫

자가 많이 늘었다. 각 과정별로도 신입생이

많이 늘어 일부 학급은 신입생을 받지 못하

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진 상황”이라면서 학

생들에게 “이번 학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모두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선생

님들도 최선을 다해 맡은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 교장에 따르면 이번 학기부터는 가장

어린 연령의 학급인 기초 준비 병아리반(담

임 이현석)이 1년 만에 오는 10월 9일부터 수

업을 재개하게 된다. 

학부모회 신보경 회장도 “아직까지는 어

려운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시

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수

고를 해 주셔서 학부모회를 대표하여 감사드

린다. 앞으로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께서

도 한 해 동안 즐겁게 배우고 가르치실 수 있

도록 학부모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후원하겠다.”며 격려했다. 

한편, 남 교장은 학교의 10개 부문 리더교

사, 45개 학급의 담임/부담임 교사 및 보조 교

사회와 학교 신문 편집부인 KSNEAN를 소

개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기초준비 &

1-2과정(리더 김희현), 기초3-4과정(리더 이

성희), 초급1~3과정(리더 주민정), 중급1~3

과정(리더 강승연), 고급1~3과정(리더 김은

아), 세종1~4과정/성인-기초 & 초급과정(리

더 남일 교장), 작문교육1~6부(리더 이정설),

음악/문화교육부(리더 양수연), 보조교사회

(리더 박현아), 학교 신문 편집부(서가은, 이

유나) 10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지역 최대 규모로 개교 46주년을 맞은 뉴

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11월 ‘한글동화

구연 & 동시암송대회’와 12월로 예정된 ‘

꿈을 그린 노래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한글지도는 물론

미술/음악 교육부 교사를 모집한다. 지원을

원하는 한인들은 전화 (508) 523-5389, 이메

일 (koreanschool.ne@gmail.com) 또는  학

교 홈페이지(www.ksneusa.org)를 통해 연

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팬데믹이었던 작년에 비해 등록학생들 많이 늘어 

2021년9월 18일에 있었던 개학식 모습

(좌) 거북이반 수업모습 (우) 성인반 수업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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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주택시장 진정기미? 아직도 비딩워 여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주택시장이 점차 진정기미를 보이

고 있다. 8월들어 주택 매매건수는 올해 들

어 처음으로 줄었으며 가격상승도 점차 완

화된 상승율을 보이고 있다. 

수잔안 프로리얼터 대표는 “보스톤 주

택시장은 그동안 상승세를 거듭하다가 드

디어 진정 기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아직도 현저히 비딩워가 벌어지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싱글패밀리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집값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안 대

표의 지적처럼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연합

(GBAR)에 따르면 64개 타운의 8월 단독주

택 중간 가격은 $780,000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2% 상승했으며 콘도 역시

$639,000로 12% 상승한 수치다. 

부동산 매물도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시

장에 나오는 모든 단독주택은 1달 이내에

모두 팔려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과거

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은 6개월이 정상이었다고 부동산 전문

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안 대표는 “뉴튼 등 보스톤 근교 지역의

주택은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여부와 상관

없이 늘 주택 구입 경쟁이 심하다”며 이 지

역에서의 완화기미는 쉽게 찾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콘도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약간 타격

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완전환 회복세다. 안

대표는 거래가 많은 지역은 “케임브리지

동부, 버클리, 펜웨이 드리고 시포트 지역의

콘도”라고 밝혔다. 또한 켄달 스퀘어지역

은 전 세계, 타주에서 콘도시장에 관심을 보

이며 접근하고 있다. 

렌트시장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거의 예

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다

만 재택근무가 여전한 관계로 영프로패셔

널의 경우 렌트를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란 안대표의 분석이다. 

안 대표는 단독 주택 구매를 원하는 한인

들의 경우 여전히 비딩워가 심하고 컨틴전

시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돈이 많

이 들어가는 지붕, 히터, 에어컨 등을 꼼꼼

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

역과 집의 상태를 두고 고민할 경우 당연히

지역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도의 경우는 전적으로 지역이 중요

하다.”고 안대표는 말한다. 투자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보다

는 가격의 적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고층 콘도

의 경우 $1million에 달하지만 경관이 덜한

2-3층의 경우 절반 가격”이다. 렌트 수익

을 고려하고 있다면 2-3층의 건물을 구입하

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케임브리지 켄달 스퀘어에 위치한 프로

리얼티는 수잔 안 대표가 올해 4월 설립한

회사다. 안 대표는 4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며 팀워크

가 잘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사추세츠는 집을 사기 정말 힘

들다. 그러나 여러 어려운 조건의 구입자들

을 도와 주택을 구매하게 한 경험이 많다”

며 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집을 살 조건을

만들기 보다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고 준

비하는 것이 주택 구입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잔안 프로리얼티 대표, 단독주택 선호 거세
8월 단독 주택 중간가격은 $780,000, 22% 올라 

수잔안 프로리얼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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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미국서 공론화 첫 발걸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인들

은 제주 4•3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 및 전문가들이 모여 제주 4•3

사건을 미국에서 공론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국제 포럼이 오는 9월 26일 일요일에

줌 화상회의로 열린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월든 코리아 청년 기획

위원들이 제주 4•3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외에도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켄 교수,

경희대 이택광 교수, 터프츠 대학 국제외교 대

학원의 이성윤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선다. 

특히 이성윤 교수는 제주도에서의 대학살

을 이승만의 ‘메시아 콤플렉스’로 해석하

고 미 군정이 이승만과 함께 4•3사건의 공범임

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택광 교수는 제주 4•3

사건을 국제 사회 냉전의 시작점으로 보고 4•3

의 문제를 국제적인 담론으로 이끌 방안들에

대해서 논하며 데이비드 맥켄 교수는 한국의

저항 문학을 통해 미국인들이 4•3사건을 평화

와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 양수연대표는

“미국 사회에 4.3사건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서는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이상의 정

교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에 평화와

자립을 실천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을 차용한 ‘월든 코리아’를 4•3을 알리는 학

술 문화 플랫폼으로 설정하여 미국사회가 4•3

사건을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공감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처음 출범한 재미4.3기념

사업회•유족회는 4•3사건의 진상을 미국 사회

에 알리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 선발

하여 ‘월든 코리아 청년 기획위원'으로 임명

하고 활동에 착수했다.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는 해방 이후 1950

년까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미군정 보고서

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영문 저널을 정기 발

행하며 또한 미국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The History You Never Heard(당신이 듣

지 못했던 역사 이야기)” 강의 시리즈를 시작

할 예정이다. 

이번 월든 코리아 국제 포럼은 재미4.3기념

사업회•유족회가 주최하고 제주4•3기념사업

회가 주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후원한다. 

포럼은 9월 26일 일요일 8시부터 10시(미동

부기준)으로 2시간동안 줌 화상회의로 열리며

소셜미디어에서도 생중계된다. 줌 링크는 재

미 4.3기 념 사 업 회 •유 족 회  홈 페 이 지

(43jeju.com)이나 월든 코리아 홈페이지(영문

사이트, waldenkorea.org) 메인 화면에서 확

인할 수 있고 이메일(info@43jeju.com)로도 요

청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AARP(미국은퇴자협회)는 창업 지망

자와 45세 이상의 소상공인의 벤처사업

및 목표 증진을 돕기 위해, 세 행동하는

기업가 대회(Make Your Move Entre-

preneurship Contest)”개최를 실시한다

. 

9월 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열리는 이

대회 참가자들은 전문적인 목표와 팬데

믹을 통해 직면한 도전을 반드시 공유해

야 한다. 

두 명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만

달러의 상금과 ABC의 샤크 탱크(Shark

Tank)의 주역이며, 푸부(Fubu)의 설립

자이자 CEO인 데이몬드 존(Daymond

John)에 일대일 화상 회의 기회가 수여

된다. 두 명의 1등 수상자에게도 각각 천

달러의 상금과 데이몬드 존과 일대일 화

상 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가입만으로도 추첨

을 통해 천 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 있기

도 하다. 

공식 규정, 경품 설명 확인과 경품 추

첨 참여는https://sweeps.aarp.org/m-

akeyourmove2021/에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AARP 행동하는 기업가 대회 개최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 첫 국제 포럼 개최
'월든'의 평화 메세지로 미국사회 공감….미국의 사과와 진상규명 촉구

1만 달러의 상금, 피플즈 샤크
(The People’s Shark)의
데이몬드 존(Daymond John)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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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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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수

CPA / MBA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즈와 장유진, 브래넌 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우상원,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

사장 정정욱, 회장 김병국)가 주최

한 <라이징 스타즈 2021 콘서트>가

지난 9월 18일 (토) 뉴잉글랜드 음

악원의 조던홀에서 성황리에 열렸

다. 팬데믹 이후 예술협회가 재개

한 첫 공연이었던 이번 연주에는

약 25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하여 아

름다운 음악을 즐기고 감동을 공유

했다. 

이번 연주를 통해 뉴욕을 중심으

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인 지휘자 김동민 씨가 자신이 설

립하여 10년 동안 이끌어 온 젊은

실내악단인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

어즈(NYCP)와 함께 보스톤 무대

에 데뷔하였으며 주목받는 젊은 연

주자들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첼리스트 브래넌 조, 비올리스트

조던 박, 라몬 까레로-마르티네즈,

엔치 쳉이 협연하였다.

객석에서는 연주 시작 전부터 오

래간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서로 반

갑게 인사하는 훈훈한 모습들이 눈

에 띄었으며, 유기준 총영사도 일

찍 도착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참석자들과 따뜻한 담소를 나누었

다.

첫 곡인 로시니의 <현을 위한 소

나타 1번 G장조>는 모차르트의 곡

을 닮은 서정적인 부분과 로시니

특유의 빠르고 경쾌한 패시지가 특

징이었는데, NYCP와 김동민 지휘

자는 리듬감을 살린 산뜻한 연주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곡은 한국계 작곡가 제

임스 라(James Ra)의 <세 대의 비

올라와 현을 위한 협주곡>이었다.

이 곡은 NYCP가 위촉한 곡으로,

하루 전인 9월 17일에 뉴욕에서 초

연되었으며 이 날이 보스톤 초연이

자 두 번째 연주였다. 

잘 알려진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의 화음 진행을 바탕으로 한

이 곡은 작곡가의 깊은 신앙심과

영성이 녹아 있는 네 개의 악장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올리스트

조던 박, 라몬 까레로-마르티네즈,

엔치 쳉은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면

서도 서로의 음악적인 대화를 통해

비올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교들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곡인 브람스의 <이중 협

주곡>은 본래는 오케스트라 곡이

지만, 이 날은 백유미가 편곡한 현

악 실내악 버전이 연주되었다. 콘

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쿨 및 다수

의 대회에서 우승하였고 현재 이스

트만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바이

올리니스트 장유진과 세계적인 솔

리스트로 단단한 입지를 쌓아가고

있는 첼리스트 브래넌 조는 성숙한

음악적 내면 세계를 드러내며 놀라

운 호흡과 교감을 아낌없이 보여주

었다. 뛰어난 음향으로 명성이 높

은 조던홀에서 때로는 화려하게 때

로는 깊이 있게 울려 퍼지는 젊은

연주자들의 혼신을 다한 연주에 오

래간만에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마음껏 감동하고 박수하며 환호를

보냈다.

관객으로 온 전경희 씨는 장유진

과 브래넌 조의 앙상블 호흡이 놀

랍도록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으며, 미국인 수잔 씨 부부는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찾은 공연

장에서의 연주가 너무나 좋았고 행

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9년 동안 보스톤 한미예술

협회 음악위원회의 디렉터로 일했

던 김유경 씨는 자신이 디렉터로서

기획한 마지막 프로그램을 통해 팬

데믹 이후 공연의 문을 열게 된 것

과 뛰어난 젊은 음악가들을 좋은

무대에 올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번 공연에 특별히 많은 학생들과

청년층이 청중으로 와 준 것이 정

말 고무적이었고 큰 보람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예술협회는 현재 노스이스턴 대

학교에 재직 중인 소프라노 나유선

씨를 차기 음악위원회 디렉터로 선

정했으며, 앞으로 더욱 참신한 프

로그램을 통해 계속 관중들에게 다

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의 공연 재개 그리고

젊은이들의 뛰어난 재능과 열정이

돋보였던 이 공연은 주보스턴 대한

민국 총영사관과 매사추세츠 한인

회가 함께 후원하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조던홀 콘서트 성황리에 종료

김유경 디렉터의 마지막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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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미국 입국시 코로나 백신접종•음성확인 의무화

화 조치가 됐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

태에서 해외에 머물다 돌아오는

미국인의 경우 귀국 항공편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아

야 하고, 도착 후에도 하루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

는다. 이 규정은 기존에 국가별

상황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제한

조처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CDC는 이와 함께 입국자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포함한 정

보 수집을 의무화한다. 이는 추후

접촉자 추적을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은 유럽 26개국

을 비롯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

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

라질 등 33개국의 경우 대부분 입

국이 제한됐었다. 이들 33개국 이

외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

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33개국에 적용되

던 제한 사항을 없애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와 음성 확인 등 2가지

를 기준으로 입국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이 어떤 백신을 입국 허용

대상으로 승인할지는 아직 불분

명하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질병

통제예방센터(CDC)가 추후 어

떤 백신을 허용할지 밝히겠다고

만 밝혔다. 미국에선 현재 화이자

, 모더나, 얀센 백신의 사용이 허

가된 상황이다.

한편, 자이언츠 조정관은 미국

국내 항공 여행의 경우 백신을 의

무화하지 않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선 국내 여행 백신 의무화 조

치도 취할 수 있다며 “어떤 가능

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

혔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여행완화

조치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과정에서 유

럽연합과 충분한 조정과정을 거

치지 않는 등 바이든 행정부와 껄

끄러워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이다. 

당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환상적인 진흥책"이라고 평가했

고,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항공•

여행업계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은 지난 6월 미국인의 여행

을 개방했다가 지난달 격리나 검

사 요건을 면제해주는 대상에서

미국을 다시 제외했다. CNN은

미국이 상응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당시 이 결정을 부채질했다

는 유럽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AP통신도 기존 규제는 미국보

다 확진자가 훨씬 적은 영국, EU

의 동맹국 간에 특히 불만사항이

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뉴욕 유엔총회에서 일부 유럽

정상들과 회담을 앞둔 시점에 완

화 조처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육로 이동이

봉쇄돼 있다. 백악관은 이 조치를

10월 2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고 이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한옥을 주제로 열리는 코리언
헤리티지 온라인 심포지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전통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가치와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을 듣는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의

제 2강 <한옥>이 오는 10월 7일 (목)

저녁 7시30분(동부시간)에 온라인으

로 진행된다. 총 세 번의 강의로 구성

된 이 시리즈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가 주최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번 강

의는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와 협력하여 <뉴잉글랜드 포럼>으로

공동 진행된다.

2010년에 안동 하회마을과 양동마

을이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

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권용찬 박사가 강의를 맡아, 사람의

생활을 위한 좋은 환경으로서 한옥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줄 예정이다.

권용찬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박

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주거사와

주거 문화의 변화에 대해 연구해왔다

.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에서

비지팅 펠로우로 연구 활동을 계속했

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건축 디자

인 석사를 마쳤다. 현재 보스턴의 엘

쿠스 만프레디(Elkus Manfredi Ar-

chitects)에서 근무하며 건축 및 도시

설계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저서인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2012)는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

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보스톤

한미예술협회(https://www.kcs-

boston.org) 웹사이트에서 등록하거

나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문회

(snuaane@gmail.com)로 연락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 시간 정도

의 강의 후에 질문과 답변 시간이 이

어지며 영어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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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동안 MCAS 점수 폭락, 인종별 편차 극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전역에서 실시하는 앰캐스(MCAS, 매스전

체평가제도) 점수가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하

락해 팬데믹 이후 수업 부족이 학생들의 학

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성적에 비해 가장

많은 하락을 기록한 과목은 수학이었다. 3-8

학년 학생들은 16%, 10학년 학생들은 7%가

하락했다. 반면 영어 점수는 3-8학년의 경우

6%가 떨어졌고 10학년의 경우 오히려 3%가

올랐다. 

지난 봄 실시된 앰캐스 테스트는 지난 2년

동안 처음 실시된 것으로 그동안 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됐다. 팬데믹으로 인해 약 1년

여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던 2020년에는 시

험이 취소됐으나 주 교육부는 연방정부의 지

시에 따라 이번 시험을 부활시켰다. 

주정부는 이번 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 결

과를 바탕으로 성적이 나쁜 학교에 불이익을

주거나 책임을 지우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었

다. 시험의 주 목적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의 학습이 미진했는지 여부와 실력의 저

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팬데믹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가족들의 경우가 주요 관심 대상이

었다. 앰캐스 참가자 수는 46만 공립학교 학

생들이었으며 이들은 학교에서 집에서 시험

을 치렀다. 

제프리 라일리 주 교육부장관은 매사추세

츠 모든 학군에서 문제가 도출됐다”고 말하

고 “교사들은 정말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

교 지도부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앰캐스 점수 하락은 전국 추세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버지니아, 텍사스, 미네소타를 포함한 미국

내 다른 주들은 급격한 점수하락 현상을 보

였다. 

엠캐스 전체적으로 보면 3-8학년 학생들

46%가 영어에서 기대 학습수준을 넘어섰으

며 수학에서는 33%만 기대 학습수준을 넘어

섰다. 10학년의 경우 64%가 영어 기대 수준을

넘었고 수학에서는 52%가 기대 수준을 넘었

다. 

매사추세츠에는 가장 현격한 문제는 인종

별 학력 수준 편차다. 흑인학생 3학년 영어의

경우 32%가 기대 수준을 초과했으나 2019년

에 비해 6%나 떨어진 수치다. 라틴계 학생의

경우 28%만 기대 수준을 초과해 2019년보다

10% 떨어졌다. 

반면 백인 학생들의 경우 61%가 기대 수준

을 초과해 과거에 비해 단 2%만 하락했다. 아

시안 학생의 경우 67%가 기대 수준을 넘어 여

전히 다른 인종학생에 비해 뛰어난 면을 보

였으나 이는 2019년의 72%에 비해 5%나 떨어

진 수치다. 

부모들은 각 학생 개인의 앰캐스 점수를 9

월 30일 이후에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군별로 볼 때 일부 부촌을 제외하고 주

전체적으로 큰 폭의 점수하락을 기록했다.

리비어 3-8학년 수학은 26%나 떨어졌고 린

도 24%, 로렌스 21%로 떨어졌다. 대부분의

교외 학군들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린필드, 밀

턴, 그리고 윈체스터 등이 20% 가까운 감소

를 기록했다. 

일부 차터스쿨의 경우 가장 심각한 편차의

성적저하를 기록했다. 락스베리 프렙은 42%,

KIPP 보스턴은 36%, 보스톤프렙은 35%의

하락을 기록했다. 

학생들의 성적저하는 이미 미국내 몇차례

연구로 예상됐던 결과다. 특히 수학에서 학

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수학이 점차

적으로 복잡한 계산 기술 기초 위에 다른 실

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과 부모들이 아이들의

여러운 문제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됐다.  

7월 맨킨지앤컴페니의 분석에 따르면 학

생들은 수학에서 약 5개월 가량 뒤쳐져 있으

며 독해의 경우 4개월이 뒤쳐진 것으로 보고

됐다. 

일부 부촌 제외 대부분의 학군 성적 큰 폭 하락
인종별, 아시안 백인에 비해 흑인, 히스패닉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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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 사람마다

체형, 체질도 저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신

에게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찾는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 저녁만 되

면 다리가 잘 붓는 체질, 살이 찌면 하체에 유

독 살이 더 잘 붓는 하체비만 체형(하비족)이

거나 허리와 골반통증으로 고생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체 스트레칭 루틴을 소개해드

립니다. 자기전 10분만 투자해 하체 스트레칭

유튜브 영상을 따라 꾸준히 해보세요. 타고난

체형과 체질, 만성 허리통증도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

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에서 역대급 시원한 10분 스트레칭 편을

찾아 꼭 따라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 알림설정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울 자세는 Gate+ Thread the Needle

Pose입니다. 

STEP 1.  테이블 자세에서 오른발을 옆으로

뻗어 줍니다. 

STEP 2.  두손으로 바닥을 짚고 앞뒤로 움직

이면서 허벅지 안쪽의 자극을 느낍니다.

STEP 3.  왼팔을 오른 겨드랑이 밑을 통과해

주고 오른 머리 옆면을 매트에 댑니다.

POINT!   이때 목이 불편하다면 영상에서

와 같이 팔베개를 만들어 머리를 받쳐주셔도

좋아요.

두번째 자세는 Pigeon + Thread the Needle

Pose 입니다.   

STEP 1.  테이블 자세에서 왼발을 왼손 바

깥쪽으로 보낸 Lizard Pose에서 발을 오른쪽

으로 보내줍니다. (영상 참조)

STEP 2.  두 골반의 균형을 찾아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POINT!   엉덩이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

록 유의해주세요

STEP 3. 비둘기 자세에서 오른손을 왼겨드

랑이 밑을 통과해 머리 옆면을 바닥에 내리고

트위스트 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매일 하다보면,

하체의 군살 제거는 물론, 골반교정, 자세 교정

의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전에 하시

면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에도 도움이 되

구요.  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영상 밑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유튜브도 좋지만 1:! 로 개인지

도 받듯이 저의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

이브 줌요가 수업도 적극 추천해드려요.  

라이브 ZOOM 무료 체험 온라인 클래스

현재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

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구요.

건강과 아름다움, 자신감과 긍정의 에너지

를 가지게 될 더없이 좋은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

gafu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

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요가쏭의 5분요가 

역대급 핵시원한 하체 스트레칭 10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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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미국 대학 순위 조사서
5년 연속 1위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하버드대학교가 미국 내 대학 순위

에서 5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현 지 시 간 ) 대 학 평 가 기 관 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와

함께 올해 미국 대학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하버드대가 올해도 1위를 차지

했다고 보도했다.

스탠퍼드대는 지난해 4위에서 올

해 2위로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은 한

계단 하락한 3위, 예일대는 4위를 기

록했다.

또 브라운대가 6위, 프린스턴대 8

위, 코넬대 11위, 펜실베이니아대 12

위, 다트머스대 13위, 컬럼비아대 16

위 등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8개 사

립 대학 모두 20위 안에 들었다.

2위를 차지한 스탠퍼드대와 듀크

대(5위), 캘리포니아공대(7위), 노

스웨스턴대(공동 9위)를 제외하고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 북동부 학교들이었다.

WSJ과 THE의 대학 평가는 4개

분야의 15개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졸업생들의 급여 및 학자금 상환

수준 등 '학생 성과'에 40%, 수업에

대한 대학의 투자 수준 등 '학문적

자원' 분야에 30%,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

하고자 하는지 평가하는 '학생 참여

'에 20%, 학생과 교수의 다양성을

포함한 '학습 환경' 분야에 10%의

점수가 배정된다.

최우수대학 

1. Harvard University

2. Stanford University

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

nology

4. Yale University

5. Duke University

6. Brown University

7.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8. Princeton University

9.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Northwestern University (tied)

학생 학업 성취도 

1. Princeton University

2. Yale University

3. Duke University, Harvard Uni-

versity, and Stanford University (tied)

6.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

nology

7. Cornell University

8. Dartmouth College

9.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and The University of Chicago (tied)

WSJ•THE 대학평가…동북부 '아이비리그'가 상위권 싹쓸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행

정부 시절 법무부의 조사까지

촉발했던 입학차별 정책에 대

한 법정다툼에서 무려 2천5백만

불을 쏟아 부었던 것으로 나타

났다. 

보스톤비지니스저널에 22일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의 소송

방어에 들인 금액은 이 대학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

송에서 드러났다. 하버드는 주

리히 어메리칸 보험사(Zurich

American Insurance Co)가 해

당 대학의 입학소송 비용에 대

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며 보스톤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 입학차별 소송은 2014

년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Stu-

dents for Fair Admissions)그

룹이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학

생들을 인종과 국적을 바탕으

로 차별했으며 특히 아시안 학

생이 주 타켓이었다며 소를 제

기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산

하 법무부는 2017년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버드는 보스톤 연방지법과

연방순회고등법원에서 승리를

거뒀다. 현재는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 중에 있다. 

하버드는 어메리칸인터내셔

널그룹(AIG)의 한 소속회사인

주리히에 보험을 가입했으며

주리히 측은 최대 1천5백만불을

지불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이 비용을 청구했다며 지불을

거부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하버드 입학차별 소송에 2천5백만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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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시된 애플아이패드

영국 전기차 전시회서 공개…"기술 상용화시 전기차 혁신

(샌프란시스코 =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기존 내연기관차에 연료를

채우는 시간 정도에 전기차를 충전

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23

일(현지시간) 공개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2일 보도했다.

파워트레인 기업 말레는 새로 개

발한 리튬 탄소 전지가 급속 충전 콘

덴서의 특성과 전통적인 리튬 이온

파워팩의 특성을 결합하는 잠재력

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 기술이 빠르면서도 충분한 양

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실

현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오랜 기다림을 없앨 것

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했다.

새 기술은 영국 베드퍼드셔에서

열리는 전기차 전시회에 공개될 예

정이다.

말레 연구팀은 새 기술이 전기차

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자

신했다.

말레의 연구 책임자인 마이크 배

셋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에 배터리가 충전되

면 전기차에 대한 주요 걱정거리인

주행거리 문제가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모패드(모터가 달린 자전거)

로 조사한 결과 25㎞를 이동하기 위

해 500kW 전력으로 30분의 충전 시

간이 필요했다.

반면 말레가 개발한 더 작은 배터

캐시 우드 "테슬라 주가 4배 되면
매도…미증시거품 아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

섭 특파원 = '돈나무 언니'라는 별

명으로 유명한 미국 투자자 캐시

우드가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4배

가 되면 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드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

고에서 열린 '2021 모닝스타 투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

다고 23일(현지시간) 경제 매체

마켓워치 등이 보도했다.

그는 "만약 우리 전망이 바뀌지

않고 내년에 테슬라 주가가 3천

달러가 된다면 제 추측으로는 우

리는 테슬라 주식에서 떠날 것"이

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22일 종가는 751.94달

러로, 우드는 앞으로 테슬라 주가

가 4배가 되면 팔겠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우드는 고성장 기술주에 공격

적으로 투자해온 상장지수펀드

(ETF) 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를

설립했으며 테슬라 주가가 2025

년까지 3천 달러를 돌파해 시가총

액 3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테슬라 주가 상승과 전기

차 시장 성장의 근거로 배터리 팩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기차 평균 가격이 휘발유 차 가

격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드는 미국 투자 전

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증시

거품론도 부정했다.

그는 "우리는 거품 속에 있지 않

다"며 전기차, 로봇 공학, 인공지

능(AI) 등 혁신 기술 플랫폼의 급

속한 성장 속도가 주식 시장을 앞

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전기차 혁명 부를까…"주유시간
에 배터리 충전" 신기술 공개

리는 90초 사이에 충전됐다.

다만, 배셋은 아직 새 기술이 아직

개념 단계라고 말했다.

새 기술 개발에 참여한 기업 알

로트로프 에너지의 기술 이사인 피

트 윌슨은 "기존 배터리와 같은 용량

이면서도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 배터리 기술에는 희토

류가 들어가지 않는다.

버밍엄대의 데이비드 베일리 교

수는 "충전 시간은 큰 문제이고 많은

사람에게 전기차의 선택을 유보하

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 이 기술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입증될 수 있

다면 전기차 혁신에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lkbin@yna.co.kr

테슬라 목표주가 3천달러 유지…
혁신 플랫폼 급성장론 고수

12

캐시 우드(Cathie Wood) 아크 인베스트(Ark Invest) 대표 겸 최고 투자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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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에 지분 매각 시나리오 부상…"3개 법인 분할 후 부동산 부문 국유화 검토"

'시스템적 위기' 조짐 땐 개입…"당국, 재무 분석하며 대비 중"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부채가 350조원대에 달하는 부동

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

데)의 유동성 위기가 중국을 넘어 세

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했지만 중국 당국

은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지키며 사

태를 방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동 부유' 국정 기조

를 전면화한 중국 공산당이 장기 집

권 기반 다지기 차원에서 고통이 따

르더라도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가

는 자금 차단에 나선 결과로 헝다 사

태가 터졌다는 점에서 당국이 이제

와 정책 기조를 바꿔 헝다 구제에 나

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먼

저 제기된다.

하지만 최악에 헝다가 파산해 실

물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헝다

를 위시한 부동산 업계의 위기가 은

행권으로 본격 전이되는 조짐이 나

타난다면 중국 당국이 결국에는 개

입해 부채 조정, 헝다를 국유기업에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충격 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

도 나온다.'

◇ '공동부유' 목표 앞세운 중국…"

시스템 위기 아니면 개입 안 해"

헝다 사태 불안이 지속되고 있

지만 중국 당국이나 관영 매체들은

아직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

고 있어 현재로서는 당국이 즉각 개

입보다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쪽

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장은 22일 열린 리커창(李

克强)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

주목했다.

하지만 국무원은 회의 후 발표한

보도문에서 "경제 동향을 면밀히 추

적·분석해 거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주

기 사이의 정책을 미리 세밀하게 조

정하고, 재정·금융·취업 정책의

연동성을 강화한다"고 언급했을 뿐

헝다 사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

다.

대신 중국 당국은 헝다의 파산까

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메시

지를 넌지시 던진 상태다.

중국 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처

럼 행세하는 후시진(胡錫進) 환구시

보(環球時報) 총편집인은 최근 웨이

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헝다

가 '대마불사'(大馬不死·바둑에서

대마가 결국은 살길이 생겨 쉽게 죽

지 않는 일)의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기업은 반드시

시장 방식의 자구 능력을 갖춰야 한

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최고위 부호 중 한 명인 쉬

자인(許家印) 회장이 설립한 헝다의

유동성 위기는 전기차, 생수 등 비핵

심 사업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한 헝

다가 자초한 면도 있다. 하지만 당국

이 작년 말부터 주택 가격 안정 정책

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헝다는 결정

적으로 유동성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린 것 역시 사실이다.

당국은 작년 말부터 선제적 금융

위험 제거와 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

로 삼아 부동산 개발업체와 주택 구

매자들에게 흘러가는 자금을 강력

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업 환경에 근본적 변

화가 생겼다. 당국의 지침에 국유은

행들은 신규 대출이나 차환을 꺼리

기 시작했고 심지어 은행은 만기가

오지 않은 대출까지 서둘러 회수에

나서면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자

금 유동성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각 지방 당국이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한 가운데 주택 구매 자격 제한

등 수요 억제책을 쏟아내면서 주택

구입 열기도 크게 가라앉은 상태다.

주택 가격 안정은 덩샤오핑(鄧小

平·1904∼1997) 시대 마련된 집단

지도체제를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

시대의 문을 열고자 하는 시진핑(習

近平) 국가 주석이 전면에 앞세운 국

정 목표인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따라서 설사 헝다가 채무불이행(

디폴트)을 넘어 파산하는 지경에 이

'헝다 디폴트 위기' 속 침묵하는
중국…"국유화 검토"

르더라도 공산당과 시 주석의 집권

기반 다지기와 관련된 '큰 그림' 차원

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억제 정책이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디폴트

발생은 결국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

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

어스(S&P)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

국 정부가 시스템의 안정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헝다를 지원할 것으

로 보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가 구

제에 나선다면 부동산 분야의 고삐

를 죄려는 당국의 캠페인을 약화하

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팀장도

23일자 보고서에서 "헝다그룹의 파

산 위험이 확대된 원인을 분석할 때

당국의 즉각적인 개입 가능성은 명

분과 정책 배치 측면에서 매우 낮다"

며 "달러채 등 디폴트 발생 용인, 사

후적 그룹·부채 구조조정 개입 시

나리오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 부분 디폴트→비핵심 사업 매각

·채무 조정→국유기업 지분 인수 시

나리오 부상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뜩이

나 중국 경기의 급속한 경기 둔화 우

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

이 실물·금융 분야에 걸쳐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헝다 사태를 마냥 손 놓고 있

기만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

들도 있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장기적인 '높

은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산업의 부채 축소를 작심하

고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공교

롭게도 헝다가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시점이 좋지 않다.

중국이 부동산 산업을 겨냥한 정

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작년

말부터였다. 당시에만 해도 중국 경

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강하게 반등하던 때였지만 현재는

경기 흐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인터넷, 사교육, 엔터테인먼트 산

업 등을 향한 공산당의 '정풍운동'식

의 거친 규제로 인한 민영 기업 위축

, 산발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원자잿

값 급등, 반도체 품귀 등 산업사슬 병

목 현상 등의 여파 속에서 최근 중국

경기는 급속히 둔화하는 흐름을 나

타내고 있다.

또 중국 은행권의 전체 자산은 45

조 달러(약 5경3200조원)에 달해 산

술적으로는 350조원대의 헝다 부채

가 은행권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

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일

단 헝다의 디폴트가 현실화했을 때

은행과 채권 시장에 미칠 파장이 어

디까지일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로이터 통신은 "많은 금융 기관들

이 직접 대출 또는 채권 보유를 통해

헝다에 노출되어 있고 일단 디폴트

가 나면 하이일드(고수익) 채권시장

에서 투매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코

노미스트들은 헝다 문제가 리먼 브

러더스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

지는 않지만 베이징의 정책 결정자

들에게는 확실히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결국에는 헝다 사태로 8천

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줄도산,

수십만명의 고용 불안, 금융 위기 조

짐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국 당국이

결국에는 개입해 부채 조정 또는 국

유기업의 인수 등의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시 주석이 내년 가을 열릴

20차 당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의 문

을 열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실

업과 분양자들의 아파트 인수 불가

사태 등의 사회경제적 대혼란을 초

래할 헝다 파산을 내버려 두기는 부

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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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도 받지않았다. 받았으면 대선 후보 사퇴”강경대응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홍

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

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

혹 대응 과정에서 '직선적 본능'을 감

추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추석연휴 내내 직

접 대장동 의혹 공방의 전면에 서서

초강경 발언을 거듭했다.

의혹에 대해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사퇴하겠다"고 일축한 데 이

어 비판자들을 향해서는 역공을 가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언론, 토건 세력

을 하나로 묶어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

으로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공

공 환수한다 해도 반대를 못 할 것"

이라고도 했다.

특히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

보에 대해선 "중범죄", "집단학살범

죄 이상"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비

난을 퍼부었다.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도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라고 책임

론을 덧씌우며 반격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를 5·18 당시 언

론의 '폭도 난동' 보도에 빗대기도 했

고, 당내 특정 인사들을 향해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

을 사용했다가 '호남 모독'이라는 이

전 대표 측의 반격을 부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앞서 '무료 변론' 논란

와중에 윤영찬 의원을 "흑색선전 범

죄"라고 비난하거나, 이천 화재 당시

'먹방'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박

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집중

공세의 표적이 될 때마다 전면에 서

서 강경 발언을 내놓곤 했다.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이 지사의 스타일이

대장동 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난 상

황에서 다시 발현된 셈이다.

이런 스타일의 득실을 두고는 안

팎의 평가가 엇갈린다.

상대의 공세를 잠재우는 것은 물

론이고, 쏟아지는 의혹에 숨지 않고

정면 대응함으로써 자신감을 보여

줘 지지층을 결속할 수 있다.

특히 당내 경선의 승부처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라

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지사가 유독

이번 의혹에 강력히 대응하는 배경

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혹을 충실하게 해명하기

보다는 정치적 역공에만 몰두한다

는 인상을 심어줘 관망 중인 이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상대와 입씨름이 격화되면 그 과

정에서 새로운 논란이 커지는 등 공

방이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할 리스

크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23일 통화

에서 "'수박' 논란 등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표현들 자체가 좀 우려

스러운 면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

는 "'전혀 문제없다, 1원도 받지 않았

다'는 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방식의

대응으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며

"아직은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

용인 만큼, 국민들은 더 나오는 내용

대장동에 초강경…이재명 '직선 본능', 약될까 독될까

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하

고 정면 돌파한 만큼 최소한 지지층

에서는 박수를 받는 것"이라며 "중도

층은 지지 철회가 아닌 유보인 만큼

추후 의혹이 정리된다면 오히려 강

고한 지지층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경기지사. 대선출마 후최대의위기에봉착해 앴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전명훈 기자 = 국민의힘은 23

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쌍끌

이로 제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경찰과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지사 측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 '이 사안이 정치

적으로 소모돼선 안 된다'며 거부 입장을 밝히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의석수(104석)의 한계가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

전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

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

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국정

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

하면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

다.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

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다.

도입이 무산되더라도 부동산 특혜 의혹을 놓고 이 지사

와 여권을 모두 겨냥한 공세를 이어갈  수 있어 야당으로

선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대장동 특검 꺼낸 야당…"떳떳하면왜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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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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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로서의 김양도, 파진찬(4등급) 김양도

는 김유신 휘하의 장군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쳐서 삼국통일을 이룩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660년(태종무열왕7년)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킨 후,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

이 정림사 5층석탑에 전승기념비문을 새겼는

데, 이 비문에 김양도가 ‘우무위중랑장右武

衛中郞將 김양도金良圖’ 라고 기록되어 현

존하고 있다. 이듬해 661년에는 당나라 군대

가 사비성을 탈환하려는 백제 부흥군들에 의

해 포위당해 고립되어 있었다. 이에 신라는 문

무왕 김법민이 이찬(2등급) 김품일(화랑도의

상징적 인물인 관창의 아버지)을 대당장군大

幢將軍에 김양도를 부장에 임명하여 자신도

함께 친정하면서 당군을 구원하였다. 662년(

문무왕2년)에는 평양을 포위한 당나라 군대

의 식량 및 보급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인문

(문무왕의 동생)과 함께 파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김양도는 668년에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

하여 신라에서 편성된 지휘부 38총관 중에서

대당총관大幢總官의 임무를 뛰고 참전하여

당나라 군과 함께 고구려를 멸하는 많은 전공

을 세웠다. 

김춘추의 외교술로 당의 지원군과 함께 백

제와 고구려를 쳐서 삼국을 통일하였지만, 당

나라는 계속 옛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총 5개

도독부)와 옛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총9

개 도독부)를 두며 백제와 고구려를 직접 지

배하려는 속내를 내비추었다. 심지어 신라왕

에게도 계림주대도독이라는 작위를 주는 등

신라까지 삼키려고 하였다(고구려 멸망 전인

663년의 일이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

을 지원하여 백제 땅에 주둔해 있던 당군을 공

격하였다. 나당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의 지원을 시작으로 선제공격

을 하였고, 이어 당의 반격이 있었다(설인귀

의 수군 및 당과 말갈의 연합육군). 그러나 신

라는 재반격으로 매소성전투에서 대승하면

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 후로도 십

수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지만, 676년

금강 하구인 기벌포 앞바다에서 신라의 수군

과 설인귀가 이끄는 당나라의 수군이 싸운 전

투에서 신라군의 대승리로 나당전쟁은 막을

내렸다. 

이에 앞서 나당연합군으로 백제(660년)와

고구려(668년)를 멸망 시키자, 당나라는 삼국

에 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직접지배의 야욕을

들어내었다. 이에 맞서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

을 지원하여 옛 백제 땅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

을 공격하였다. 당나라가 이를 문제 삼고 나왔

다.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669년(문무왕9년)

에 김양도는 김흠순과 함께 당나라에 파견되

었다. 그러나 당고종은 그들을 억류하여 하옥

시켰다. 이듬해 670년, 김흠순은 풀려나와 귀

국하였으나 김양도는 계속 억류되었고 안타

깝게도 이국에서 옥사하였다. 화랑 김양도는

화랑도의 정신인 임전무퇴의 태세로 수 많은

전쟁에 참전하여 무수한 무공을 세움과 동시

특출한 문장과 외교술에도 능하여 왕명을 받

들고 당나라에 여섯 번이나 사신으로 다녀 왔

다. 사실 그는 다섯번만 귀국하였다. 669년에

각간 김흠순(19세 풍월주, 김유신의 동생)과

함께 웅진도독부 공격에 대한 해명을 하러 당

나라에 갔을 때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불귀

의 객이 되고 말았다(670년).

김양도는 어머니 양명공주가 김모종과 사

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양명공주는 남편 설보

종이 색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김염

장(17세 풍월주)과 사통하여 아들 장명長明을

낳았고, 김모종과 사통하여 양도를 낳았다. 그

런데 아들이 없었던 보종은 장명은 직접 거두

지 않았지만 양도는 친자와 다름없이 함께 살

면서 자신의 사자嗣子(대를 이을 아들)로 삼

았다. 이에 양도는 보종공을 친부로 알고 자랐

다. 하지만 성장하여서는 모종이 친부인 것을

알고 그간 아버지로 존경하고 효를 다하지 못

한 회한으로 더욱 효도를 했다. 이에 모종은

친자이기는 하지만 보종공의 사자嗣子이니

자신을 숙공叔公으로 사랑해 주길 원했다. 

한편 김양도는 어려서 부터 기개가 늠름하

고 성정이 어질고 총명하여 일찍이 낭계에 발

탁되어 화랑이 되었다. 이부형 장명(양도의

어머니 양명과 염장이 낳은 아들) 보다 먼저

화랑도의 입문이 거북스러워 장명에게 양보

를 하려하자, 염장이 말하기를 “집과 나라에

는 모두 사자가 있으니,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비록 형에게 우애롭다고 하더라도 아

버지에게 죄를 얻을 것이다” 하면서 아들 장

명에게는 더 이상 형으로 처신하지 말라고 명

하였다. 그로부터 장명은 이부동생 양도에게

몸을 굽혀 섬겼다. 양도 역시 친부와 다름없는

도리로 염장을 섬겼다. 

한편 양도의 어머니 양명은 색사에는 무관

심인 지아비 보종과 일찍이 낳은 두 딸이 있었

다. 그들이 보라寶羅와 보량寶良인데, 보라는

김춘추와 결혼하여 딸 고타소를 낳고 일찍 죽

었다(625년경). 보량은 진평왕의 후궁이 되어

많은 사랑을 받아 보로전군寶路殿君을 낳았

다. 그런데 승만왕후의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출궁당했다(승만부인 손씨는 마야왕후가 죽

은 뒤 들인 후비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22세 풍월주風月主 양도공良圖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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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친지들을 만나면

화제가 주로 주식투자이다. 투자로 돈을 얼

마큼 벌었는지에 대한 무용담이 대부분이다

. 이런 투자 성공담(?)을 접하면 투자해야겠

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한편에선

주식시장이 거품으로 큰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투자자 마

음이 심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미래는 분명 아무도 알 수 없다. 주식시장

예측은 더욱더 어렵다.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주식시장을 되

돌아보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Dow 36,000”이란 책이 출간되었지만, 많

은 전문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책이 나오기 5년 전 다우는 3,400에서 단기

간에 지수가 두 배 이상인 8,800으로 수직으

로 상승했다. 연평균을 참조하면 1995년

38%, 1996년 23%, 1997년 34%, 1998년 29%, 그

리고 1999년에는 21%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일반 투자자는 물론 전문가도 주식시

장 과열을 언급한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처

럼 주식시장은 과열되었고 거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분위기에서 다우가 36,000으로 상

승한다고 언급했으니 혹평은 물론 심지어

조롱까지 받은 이유이다. 

연준(FDR)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비이상적인 풍요(Irrational Exuber-

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ow

36,000”을 비평했는데 이분만 그런 것이 아

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도 과열된 주식시장 위험을 경고, 다른 노벨

수상자인 펄 크러그맨은 거품으로 가득 찬

주식시장,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자인 브래

드 디롱교수는 “분명하게 돈을 잃는 조언

(Incredibly money-losing advice)”이라고

“Dow 36,000” 책을 혹평한 것이다.

지난 12년간 주식시장 연평균 15%씩 상승

했으니 요즘 주식시장 거품이란 말이 22년

처럼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 코비드, 물가상

승, 이자율, 등으로 주식시장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말하기에 투자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다.

과거 주식시장 폭락 경험을 정리해 보자.

1950년부터 주식시장 10% 이상 하락(Cor-

rection)이  36번이나 있었다. 평균 2년에 한

번씩 하락을 경험했지만, 주식시장 상승도

물론 있었다. 1990부터 1997년까지 7년 동안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했고, 2002-2007년까

지 4.5년 동안 상승, 그리고 2011-2015년 4년

동안에도 계속 상승했다. 

1950년부터 20% 이상 폭락, 즉 주식시장

침체기(Bear Market)는 10번 있었다. 평균 7

년에 한 번씩 20% 이상 폭락을 경험한 것이

다. 주식시장이 50%, 57%, 그리고 34%나 폭

락하는 뼈아픈 경험도 했다. 1987년부터 2000

년 닷컴 버블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침체

기도 있었지만, 금융위기(2009) 후 코로나 폭

락까지 주식시장이 12년 이상 놀라운 상승

도 경험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언젠가 분명 하락한다. 큰 폭

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이한 현

상은 아니다.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것이

주식시장 본래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는 내일, 한 달, 일 년을 위해서 투자하

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학자금

마련, 노후대책, 은퇴 후 생활비, 등을 마련

하기 위한 장기투자이다. 

투자 자산이 50 million에서 25 million으로

반 토막이 되어도 주식시장 회복을 기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은퇴자산 50만 불에서 25

만 불로 줄어들면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

유가 없다. 두려움에 잠도 자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 본인과 가족의 재정 상황을

검토하여 투자위험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투자해야 한다. 제대로

형성된 자산분배와 분산투자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이유이며 주식시장 거

품이라는 예측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이다. 

다우 존스 8,800에서 주식시장 거품(Are

stocks overvalued? Not a chance, James K.

Glassman and Kevin A. Hassett, WSJ,

March 30, 1998)을 논하였지만, 현재 36,000

언저리에 있다. 과거처럼 요즘 주식시장 과

열이 화제이지만, 제목이 “Dow 72,000”이

란 책이 출간된다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받

아들일 것이다. 22년 후 다우 72,000이란 매우

보수적인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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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

이든 항상 설마하면서 방심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

니다. ●금전: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강하

게 먹으면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 누군가 한 사람이 져주어야 끝이 나는

싸움을 서로가 고집을 세우니 쉽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6, 29일 길일. 28, 1일 주의.

쥐띠 |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운수: 내려놓기 전에는 큰 일이 날 것 같아도 막상 손에서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

니다. ●금전: 돈벌이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돈이 저절로 따라줄 것입니다. ●애정: 잘 할 것이라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주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6, 30일 길일. 29, 2일 주의.

소띠 | 믿어주는 만큼 좋은 결과가

●운수: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힘들어

지는 것 같아서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전: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다리

지 말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몇 %인지 수치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보는 것이 편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표정관리를 잘하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27, 29일 길일. 28, 1일 주의.

토끼띠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운수: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을 더

이상은 미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금전: 피해를 줄이려면 미리 대

비책을 세워두는 것 밖에 없습니다. 미리 철저히 대비한 사람과 손 놓고 있다가 당

하는 사람과 다가오는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애정: 소개받는 것에 대

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8, 1일 길일. 30, 2일 주의.

범띠 | 발등에 불이

● 운수: 생기가 도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프던

사람은 점차 몸이 나아집니다. ● 금전: 평소 때보다 머리가 맑아

지니 판단력도 상승합니다. 금전관리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

니다. ● 애정: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

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행복도 커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7, 29일 길일. 26, 2일 주의.

용띠 |  생기가 도는

● 운수: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 사람에

게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 ● 금전: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마음만은 부자

가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처음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인내심

을 가지세요. 대화를 나누다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6, 1일 길일. 27, 30일 주의.

뱀띠 | 귀한 정보를 얻는

● 운수: 다소 귀찮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꼼꼼하게 체

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 금전: 자금회전이 잘 되지 않아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

니다. 가능한 한 현금을 준비해두세요. ● 애정: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큰 용기를 내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8일 주의.

말띠 | 꼼꼼하게 체크하고

●운수: 간절하게 원하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점차적으로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금전: 그동안 해

오던 일에 가속도가 붙는 운세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매력이 내

눈에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들어 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8, 1일 길일. 26, 2일 주의.

양띠 | 가속도가 붙는

●운수: 개구리는 뛰기 전에 움츠려야 더 멀리 뜁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더 멀리 뛸 준비를 하세요. ●금전: 당장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선택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이

것이 이득이 될 것입니다. ●애정: 힐링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6, 30일 길일. 28, 1일 주의.

닭띠 | 더 멀리 뛸 준비를

●운수: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간다는 말처럼 지금

내가 베풀면 그 덕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됩니다. ●금전: 묵묵히 의

연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해온 사람에게는 보상받는 것 같은 일이 생깁니

다.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애정: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대가 드디어 내 인생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6,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원숭이띠 | 묵묵히 의연하게

● 운수: 늦춰서 좋을 일이 있고 미루고 늦추다가는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멈추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 금

전: 외모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일과 관련해서 잘못 판

단하면 손해로 연결됩니다. ● 애정: 상처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빨리 치

료되지 않고 흉터로 남아 오랜 시간 영향을 주는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7, 1일 길일. 29, 2일 주의.

개띠 |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 운수: 그 어떤 일도 지나고 나면 허무한 꿈에 불과하니 당

장 생긴 상황만 보고 너무 속을 끊이지 마세요. 귀한 내 몸만 상합

니다. ● 금전: 돈이 빠져나가는 운입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세요. ● 애정: 나중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되

돌릴 수만 있으면 되돌리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28일 길일. 27, 30일 주의.

돼지띠 | 한 번 더 생각해야

문화/연예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유

엔 본부에서 펼친 '퍼미션 투 댄스

'(Permission to Dance) 퍼포먼스

영상이 공개 이틀이 채 되지 않아

유엔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만 조

회수 1천200만 건을 돌파했다.

22일 유튜브에 따르면 유엔이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게재한

BTS 유엔 본부 퍼포먼스 영상은

이날 오후 6시 20분 기준 1천257만

뷰를 넘겼다. 유엔 유튜브 계정에

있는 모든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

수다.

유엔은 영상 소개 글에서 BTS

를 "K팝 센세이션"이라고 칭하면

서 "이 비디오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청중들의

공감을 모으고 행동에 영감을 주

기 위한 것"이라고 썼다.

유엔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BTS의 다른 영상들 역시 조회수

가 수백만 회에 달했다.

유엔 본부 인터뷰 영상이 353만

뷰, 유엔 총회장에서 한 연설 영상

두 개가 총 363만 뷰를 기록했다.

BTS 슈가는 "유엔 인터뷰어가

아무리 유엔 총회를 해도 조회수

가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참석함

으로써 조회수가 늘어난 것에 대

해 많은 말을 해줬다"고 이날 네이

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말했다.

리더 RM은 "우리는 스피커로

서의 역할"이라고 했고 진도 "많이

들 보셨으면 우리 역할을 다한 것

으로 생각한다"고 맞장구쳤다.

BTS는 앞서 20일 미국 뉴욕 유

엔 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

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 행사에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참석

했다.

이들은 연설을 통해 청년 세대

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유

엔 본부를 무대로 한 '퍼미션 투 댄

스' 퍼포먼스 영상도 공개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BTS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곧

바로 퍼포먼스 준비를 시작해 유

엔 총회장과 건물 안팎을 오가며

촬영을 마쳤다.

멜리사 플레밍 유엔 글로벌소

통국 사무차장은 연설 직후 이어

진 BTS와 인터뷰에서 "새벽부터

아침까지 촬영했다는 걸 알고 있

다"며 "그 퍼포먼스 영상은 지금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다"고 감

사를 표했다.

BTS가 이번 행사에서 착용한

의상이 해외 명품 브랜드가 아니

라 코오롱FnC의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래코드'(RE;CORD)가 만

든 정장인 사실도 화제가 됐다.

래코드는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수트는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을 지지하며 지속 가능

패션을 최대한 표현했다"고 밝혔

다.

한편, BTS는 유엔 본부 퍼포먼

스 영상의 '익스텐디드 버전'(확장

판) 영상을 공식 유튜브 계정 '방

탄TV'에 전날 공개했다. 이 영상

역시 공개 하루 만에 450만 뷰를

넘기며 호응을 얻고 있다.

rambo@yna.co.kr

BTS 뜨자 유엔 유튜브 조회수도 폭발…퍼포먼스 영상 1천200만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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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8/6

스시맨 풀타임, 파트타임 구합니다.

T. 508-655-3951, 978-494-2712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

자 = 이정재가 주연으로 나

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한

국 작품으로서는 최초로 미

국 넷플릭스에서 인기 작품 1

위를 차지했다.

22일 넷플릭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

르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

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전

날까지 미국에서 1위였던 '오

티스의 비밀 상담소'를 앞지

르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월

드 랭킹 TV 쇼 부문에서도 2

위를 기록 중이다.

지금까지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기록한

미국 최고 순위 작품은 지난

해 공개된 '스위트홈'(3위)이

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과 미

국에서는 물론 홍콩, 대만, 베

트남, 아랍에미리트, 쿠웨이

트, 싱가포르 등 총 14개 국가

에서 1위를 기록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9개 국가에

서는 2위를 차지하며 세계적

인 관심을 받는 데 성공했다.

'오징어 게임'은 더는 물러

날 곳이 없는 이들이 거대한

공간에 갇혀 456억원의 상금

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

고 벌이는 미스터리한 서바

이벌 게임을 그린 작품이다.

화려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세트장과 이정재의 연기 변

신이 눈에 띄며 박해수, 오영

수, 위하준, 정호연, 허성태,

아누팜 트리파티, 김주령 등

주·조연의 연기력도 합격점

을 받았다. 영화 '도가니', '수

상한 그녀', '남한산성', '도굴'

의 황동혁 감독의 군더더기

없는 연출도 호평받고 있다.

생존 서바이벌 장르 특성

상 다소 작위적이고 뻔한 전

개가 있기는 하지만 공개 직

후 배우들의 열연과 게임 하

나하나의 완결성에 대한 호

평이 이어지며 미국 비평 사

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지수

100%를, IMDB에서 10점 만

점에 8.2점을 기록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의 감상 후기도 이어지고

있어 한동안 '오징어 게임'의

화제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

'오징어 게임' 한국 드라마 최초 미국 넷플릭스 1위 돌풍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솔로곡 '라리사

'(LALISA)로 미국 빌보드 차트 84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트위터를 통해 리사의 첫 싱

글 타이틀곡 '라리사'가 메인 싱글 차트 '

핫 100'에서 84위에 올랐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핫 100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

래 순위를 내는 차트로 K팝 여자 솔로 가

수의 노래가 이 차트에 드는 것은 CL '리

프티드'(90위), 블랙핑크 로제 '온 더 그라

운드'(70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라리사'는 이 차트에 오른 블랙핑크의

일곱 번째 곡이기도 하다. 블랙핑크가 피

처링에 참여한 팝스타 두아 리파와 레이

디 가가의 곡까지 합하면 아홉 번째다.

아울러 '라리사'는 전 세계 200여 개 국

가·지역 집계로 인기곡 순위를 내는 '빌

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각각 2위에 자리했다.

rambo@yna.co.kr

7/16

내틱몰에 있는 옷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영어 가능하신분.

T. 617-543-9656(John)

7/16

브루클라인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

화,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T. 410-215-3301

블랙핑크 리사, 솔로 데뷔곡으로 빌보드 진입…'핫 100' 84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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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해외여행을 꿈꿀수 없을

적이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은 쉽

게 눈에 띄이지 않았다. 이따금 스

치는 주한미군 정도였다.

유튜브에서 봤다. 몇해전 한국

티비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

다. 여러나라 젊은이들이 모여 다

방면의 주제로 토론하는 방송이다

. 토론이라 하면 무겁다. 그러나 오

고가는 말들은 가볍고 유쾌했다.

오죽하면 말좀 한다는 인사들도

객원으로 출연하곤, 별반 목소리

를 높일 수없는듯 보였던 거다. 한

편 출연자들이 논리정연하게 주장

을 펴는건 놀라웠다. 

토론은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출연자들의 한국말 또한 막힘없이

유창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나

보다 더 잘하는 듯 싶었던 거다. 미

국, 일본, 중국, 브라질, 프랑스, 독

일, 가나, 이집트, 카나다, 호주도

있었던가. 내노라 하는 나라들은

모두 이름을 올렸고, 출연한 청년

들은 자국自國의 대표처럼 보였다

. 정녕 한국어올림픽이 아닌가 했

다. 

방송중 그들의 모국이야기가 나

오면 곧잘 흥분했다. 한치 물러섬

없이 제 주장을 펴는 거다. 하지만

모두 수긍할적이면 곧 합의에 이

르렀다. 한편 출연자들은 피차 형

과 아우로 부르는건 크게 이상할

것도 없어 보였다. 

프로그램 제목이 재미있다. 비

정상회담. 비정상非正常인가 아니

면 비정상非頂上인가. 정상頂上은

아니다만 모두 정상正常을 넘어

비상非常한 젊은이들임에 틀림없

다. 아마 그러할 거다. 

올림픽은 젊은이들의 축제라 말

하곤 한다. 지난 올림픽기간이었

다. 각국의 메달순위를 들여다 봤

다. 아니나 다를까. 내노라 하는 나

라는 모두 상위권에 들어 있었다.

체력은 국력이라 했는데, 메달순

위 역시 GDP 순위와 비슷한듯 같

아 보였던 거다. 한국도 상위그룹

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예전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동네잔치를 벌였다. 모두 기뻤다

는 말일테고, 자랑스러웠기 때문

일터. 잔치에 꽹가리와 장고북도

등장했을테니 흥겨워 어깨 역시

들썩였을게다. 만국기도 걸렸던가

. 올림픽에서 처럼 말이다. 

올해 광복절 축제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렸다고 했다. (보스톤

코리아  2021-08-15) 역시 축제엔

깃발이 휘날려야 제격이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2)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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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은 얼굴...

이별은 참 슬프다. 사별은 참으로 고통스

럽다. 훌쩍 떠난 빈자리에 꿈인가 싶어 정신

을 모아보면 현실인 것에 가슴이 먹먹해 온

다. 가끔 찾아오는 명치 끝 그리움에 몇 날

을 몸 앓이를 한다. 남편이 우리 가족인 세

아이와 아내인 내 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

이 지났다. 유난히 아이들을 예뻐하던 아빠

를 떠나보내고 세 아이를 보며 엄마가 무너

지면 안 되겠다 싶어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

고 애쓰다 보니 훌쩍 6개월을 보냈다. 저녁

이면 자동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 현관문

을 활짝 열고 신발을 벗으며 웃음 띤 얼굴로

들어올 것만 같다. 

남편의 묘지(Cemetry)는 집에서 걸어서

45분 자동차로는 7분 정도 걸린다. 비가 오

는 날에는 자동차로 찾아가지만, 보통 날에

는 걸어서 45분 도착해서 얘기를 나누고 30

분 정도를 세메터리 주변을 돌다가 다시 집

으로 오면 45분이 걸린다. 그렇게 걷고 오면

딱 2시간이 걸린다.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

는 시간이며 머리도 맑게 해줄 수 있는 시간

이라 참 좋다. 감사한 것은 남편과 마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

해진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

나님이 주신 어려움 속에서의 연단이리라.

아빠를 떠나보내고 아이들은 한 번씩 아

빠 꿈을 꾸었다고 말해온다. 딸아이는 20대

초반의 아빠 얼굴로 만났다고 하고, 아들아

이도 아빠를 만났다고 한다. 남편이 정말 보

고 싶은데, 내 꿈에서는 한 번도 얼굴을 보

여주지 않는 것이다. 꿈속에서라도 만나보

고 싶은 얼굴 너무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남

편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다가 알라스

카 크루즈 여행 중 망망대해에서 하룻밤에

꿈에서 나타난 것이다. 너무도 반가워서 등

을 몇 번이고 만지고 쓰다듬으며 내 남편이

맞다고 또 맞는다고 반복해 토해냈다. 

꿈속에서였지만, 저쪽 편에 한 사람이 함

께 와 있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꼭 포옹을

하고 있었지만, 금방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 나는 너무 다급한 마음에 그럼 전화번호라

도 주고 가라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반문

을 했다. 뭐라 뭐라 일러준 숫자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만 이 사람이 급하게

떠나며 크리스(큰아들)에게 번호를 주었다

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아

침에 눈을 뜨고 어젯밤 꿈을 생각하니 마음

이 가라앉고 가슴이 먹먹했다. 순간 명치 끝

짙은 그리움이 뭉클뭉클거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떠났던 여행 스케줄을 마치고 집

에 도착했다. 큰아들이 여행은 즐거웠느냐

고 묻는다. 좋았다고 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꿈 얘기를 나누었다. 아빠가 네게 전화번호

를 주었으니 알 거라고 하시더라고 말이다.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서로 말이 없었

다. 잠시 아빠를 생각하고, 남편을 떠올렸던

시간인 것이다. 이런저런 일주일간의 이야

기를 다시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콘도를 하나 보려고 계획 중이라고 엄마한

테 말해준다. 그 얘기를 듣던 중 아빠가 네

가 알 거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모양이

라고.

큰아들과 엄마는 그 이야기를 마친 날 며

칠 후부터 보스턴 시내의 몇 군데 콘도를 보

기 시작했다.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욕심

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

도를 했다.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곳과 인

연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남편

에게도 부탁을 했다. 세 아이와 나와 함께

늘 동행해달라고 어느 것의 결정이 필요한

시간에 꼭 곁에 있어달라고 말이다. 네다섯

곳을 돌아보며 마음에 드는 곳이 두 군데 있

었다. 그렇지만 인연이 아니었는지 이어지

지는 않았다. 

그리고 3주 후 보스턴 시내의 콘도를 다

시 두 곳을 보게 되었다. 두 군데를 놓고 결

정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딸아이도 함께 움

직이게 되어 아들과 엄마와 셋이 움직이게

되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말이다. 셋이서 서로의 의견

을 내어놓으며 하룻 밤을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날에 오퍼를 넣었고 사게 되었다. 큰아

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인데, 엄마의

결정을 많이 존중해줘서 고마웠다. 엄마, 아

빠도 우리와 같은 의견과 선택과 결정을 했

을 것 같다고 말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만국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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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음식을 배달시키는 가구가 증

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질병이 있다. 바로

당뇨병이다. 조리된 배달음식들은 대부분 고칼

로리 음식이나 탄수화물 과다, 지방과 당이 많

이 함유돼 있는 디저트 등이 많다. 이러한 식습

관이 지속되면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운동부족이나 스트레스 등 잘못된 생활습관 등

이 당뇨병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당뇨병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잘 체크해보

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정기 검진을 통

해 이러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 건강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느

껴지지 않아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당뇨병환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실제로 당뇨병을 진단받게 되는 환자의 과반수

가 무증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보다 물의

섭취량이 많아지고(목마름), 소변양이 많아진

다거나(다뇨), 음식을 많이 섭취함에도(과식)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들은 당뇨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고혈당이 심한 경우

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당뇨병 초기

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의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한다.

난 말라서 당뇨병과 상관없어!

비만, 특히 체지방량의 증가는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특이 당뇨병 초기

에 관찰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당뇨병 초기 현

상은 비만이 아닌 마른 사람에게서도 체내 인

슐린 저항성 증가는 흔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당뇨병 발생 여부는 정기적인 검진 및 공복 혈

당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

다. 

아이인데 당뇨병일 리가?

아이들도 예외일 수 없다. 햄버거, 치킨,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나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등

에 입맛이 길들여진 요즘 소아청소년들의 비만

과 당뇨병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슐린, 한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하나?

당뇨병 초기 고혈당이 심하거나,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어지면서 당뇨병 약제로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

이 인슐린 주사 요법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

라는 인슐린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한 편이

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맞다. 그

러나 일반적인 성인에서 발생하는 2형 당뇨병

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며, 당뇨

병의 유병기간이 수십 년 정도 되면서 체내 인

슐린 분비기능이 매우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슐린 사용은 단기간 집중적인 혈

당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

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결국 합병증 때문이

다. 고혈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

석 모든 혈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신 혈

관 합병증, 즉 전신의 모든 부위에 합병증을 유

발하므로 합병증 발생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 합병증은 침범하는 혈관에 따라서 미

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분류하며

미세혈관 합병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이다. 당뇨병성 망막증

은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당뇨병성 신증

은 만성 신부전의 대표적인 원인질환이다. 당

뇨병 환자 중에 혈당 조절이 잘되지 않고 손끝,

발끝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당뇨병

성 신경병증에 의한 경우가 많다. 

대혈관 합병증에는 관상동맥 질환, 즉 심근

경색, 협심증 등의 질환이 있으며, 뇌졸중도 대

표적인 당뇨병에 의한 대혈관 합병증이다. 또

한 하지로 가는 혈류가 막히는 말초 혈관 질환

이 동반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의해 발의

감각이 무디어 지면서 생기게 되는 질병인 당

뇨발은 가장 무서운 당뇨병 합병증 중의 하나

다.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약물 및 인슐

린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조기에 선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당뇨병이 진

단된 환자들은 철저한 혈당 관리와 함께 증상

이 없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합병증에 대한 검

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

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코로나 시
대 음식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당뇨병
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병원 내
분비내과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
자 한다.

“코로나 시대, ‘당뇨병’ 치료에 관한 오해는
?”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
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당뇨병"
치료에 관한 오해는?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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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러티, 검진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자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4. 암표지자검사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6. 요검사

7. 체지방검사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VVIP종합검진

협력업체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VIP종합검진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셋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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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셋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셋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병원

                               

         

                                                           

                                         

   

 

 
 

(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관악구 신림역)

(논현동 학동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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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공과(賓貢科)

해외에서 공부를 하려고 떠난 한국인들의

유학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불교 승려들이 불법을 구

하려고 떠났고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길을 나

섰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러 떠난

사람이 있었다. 나중에 신라시대의 문인 고

운 최치원 선생이다. 그의 나이 12세에 집을

나와 중국으로 건너 갔는데 배를 타고 떠날

즈음에 이미 돌아가신 부친이 훈계하기를 "

앞으로 10년안에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

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도 아들을 두

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부지런히

공부에 힘을 기울여라"라고 하였다고.

당시 신라와 발해에서는 과거제도가 일절

없었다. 그래서 출세를 하려면 당나라에 유

학해서 "빈공과(賓貢科)"라는 시험에 합격해

야만 했었다. 빈공이라는 뜻은 인재를 천자

에게 천거해서 바친다는 뜻으로 이를 공사(

貢士)하고 부른다. 그래서 많은 신라 유학생

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황해를 건너 영달의 길

을 찾아 떠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신라방

의 주요 고객은 유학생과 거기에 딸려온 인

력들이었다. 빈공에 급제해도 중국 내국인처

럼 좋은 대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신라 본

국에 돌아가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

었다. 합격자의 약 80%가 신라인으로 그 뒤

를 발해, 페르시아, 일본, 오끼나와, 동남아 국

가들이 이었다. 

삼국사기 선덕여왕 9년(640년)에 당나라에

서는 유학자들을 많이 초빙하여 국자감에서

그들로 하여금 학문을 강론케 하니 신라를 비

롯한 고구려, 백제, 고창, 토번의 자제들도 함

께 보내어 입학하게 하였으며 당시 학생이

3,260인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로 삼국통일을 완수한 후에는 국가

조직 통치계층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682

년 신문왕 2년에 국학을 설치했고, 788년 원

성왕 4년에는 독서 3품과를 부설했는데 5두

품이상의 자제에게만 입학 자격이 주어졌으

므로 6두품이하의 지식계층들은 자신들의 신

분상승을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

다.

당나라에서의 유학기간은 10년정도인데

기간이 지나서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뒤

를 이어 다른 학생이 파견되게 된다. 한번은

서기 840년 문성왕 때에 만기가 된 유학생 105

명이 동시에 귀국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극심한 경쟁 속에서 당나라가 망하기

전인 906년까지는 신라인 58명이 급제하였고

당나라가 망한 후에는 20년동안 22명이 급제

해서 모두 80명의 신라인이 급제하였다. 발해

학생들은 두번째 많은 10명이 합격하게 되었

다.

합격자 가운데 최치원과 김가기(金可紀)

는 문장으로 출중했고, 박인범은 시로, 김악

은 예로, 최승우와 최언위는 문사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모두 신라인 급제자들이었다

.

당시에 당나라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

지고 있었다. 당나라가 황소(875~884)가 일으

킨 농민 반란으로 수도 장안이 황소군에게 함

락당한 것이다. 당나라 황제 희종이 서문에

서 황급히 빠져나가고 동문으로는 환호하는

황소군이 무혈 입성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고 한다.

병란 중에 유학생과 과거 급제자들은 대부

분 신라로 귀국하였는데 그들은 당나라에서

경험한 신분제의 개방과 누구나 입신양명할

수 있는 당나라의 과거제도를 찬양하면서 폐

쇄적인 골품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신라 왕실

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한 최승우가 귀국

해서는 견훤을 도와 격서를 쓰고 또 다른 급

제자 최원위가 왕건을 돕게 된 것은 누구든

능력있는 사람은 중용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신라는 성골 진골에게만 높은

관직을 주는 골품제도를 진작에 버려야 했었

다.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송나라, 원나라에서

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리 채용 자격 시

험이 있었다. 다만 이름이 "빈공과"에서 "제

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시험은 예전처

럼 계속되고 있었다. 

고려 4대왕 광종은 서기 958년 5월, 우리나

라에서는 처음으로 과거시험을 통해 벼슬길

에 오르는 길을 마련하였다. 일제 강점기를

빼고는 한번도 과거가 중단된 적이 없었고

1894년 갑오경장 때 비로서 과거가 폐지되었

다.

광종은 과거제도를 받아들이려고 중국 후

주에서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책임자인 쌍기

를 신라로 데려왔으며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시험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과거시험은

시(詩), 부(賦), 책(策), 송(頌) 네 과목의 시험

을 보았고 4년후에는 "시무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수

있는 시책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왕은 쌍기를 한림학사로 임명하고 쌍기가

고려 신민이 되도록 하였다. "고려사 절요"에

의하면 당대의 석학 이제현은 "과거를 설치

하여 선비를 뽑는 일에 대해 왕(광종)이 배움

의 뜻을 가지고 풍속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뜻

이 있었고 쌍기 역시 그 뜻을 받들어 아름다

움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신라 발해의 자존심 싸움

남북국 시대 때 신라와 발해로 건너간 재

당 유학생들은 빈공과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

람들이 많았다. 10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합

격하는 빈공과를 최치원은 6년만에 장원급

제(784년) 하였다. 장원한 사람이 최치원이라

는 이름이 호명되자 당 휘종은 그가 신라인

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신라인 진사가 이

제 겨우 18세의 어린 나이라는 것은 몰랐다.

신라는 모두 80명이 빈공과에 합격했는데

신라 다음으로는 발해가 모두 10명이 합격하

였다. 그런데 1, 2등 신라, 발해 출신들간에 알

력이 대단하였고 그 중심에 최치원이 있었다

.

발해 출신 오소도(烏炤度)가 872년도 장원

을 차지하였고 신라출신 이동(李同)이 장원

을 내주게 되었다. 최치원은 신라사람이 장

원을 빼앗긴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하며 발

해 사람에게 수석을 내주는 게 옳은 일이냐

고 당나라에 따지기까지 하였다. 그는 어찌

술지게미(발해, 나쁜 술)를 박주(신라에서 접

대할 때 쓰는 좋은 술)와 함께 마시며 취할 수

있겠는가 하며 분개하였다. 

그 다음 877년 빈공과 시험에서는 박인범,

김악 두명의 신라인이 합격했고 발해 유학생

은 한명도 뽑히지 못했다. 최치원은 시험관

고대부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의 엄격한 시

험관리로 신라인들이 합격했고 추한 오랑캐

(발해)를 용납하지 않아 과거에 흠집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만약에 최치

원이 공식석상에서 발해사람을 비하했다면

합격을 취소할 만큼 파격적인 언동이었다.

마침 세월이 흘러 빈공과에서 장원을 했던

오소도가 발해의 재상이 되었는데 906년에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이 빈공과에 합격하였

다. 그런데 장원은 신라인 최원위가 차지하

였다. 마침 오소도 재상은 당나라에 사신으

로 왔다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신

라의 최원위의 윗자리에 둘 것을 요청하였다

. 당나라 조정은 최원위의 재주와 학식이 오

광찬보다 우월하다고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발해의 재상으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처

신이었다. 발해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아

니었다. 당나라에 파견된 대봉예 왕자가 "신

라보다 국세가 강한 발해가 상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 물론 당나라는 이 요청

을 거절하였다. 최치원은 국명의 선후를 어

찌 국세의 강약으로 따질 수 있겠는가? 나라

의 순서를 성쇠의 근거로 바꿀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고운집)

최치원은 발해를 건국한 집단들이 고구려

를 계승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말

갈의 무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들이 거

란, 돌궐 같은 오랑캐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

켜 온 것이다. 또한 최치원은 고대 중국인들

이 싸리 나무로 만든 화살쏘기에 능했던 숙

신족을 상기시켜 발해가 오랑캐 숙신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해 왔고 이미 멸망한 고구려

까지 싸잡아 욕을 해댔다. 다짐하지만 발해

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고구려와 같은 세

계 제1의 반곡궁을 사용하는 나라였다. 고구

려의 활과 화살은 삼국시대 때 오나라의 손

권이 특별히 부탁해서 구할 정도로 쉽게 얻

을 수 있는 싸리나무 활이 아니었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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